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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ilie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dental hygienists for the improvement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Methods :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323 dental hygienists from May 2 

to June 5, 2014.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 statistical package SPSS WIN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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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The dental hygienists had the highest score in relationship(4.09), and had the lowest 

score in communicative competence(3.29).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y had the highest 

score in affective commitment(3.20).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at regard 

according to age(p<0.001), marital status(p<0.05) and career(p<0.001).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varied significantly with age(p<0.05) and career(p<0.01), and normative commitment 

significantly varied with the number of work days(p<0.05) and career(p<0.05).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resilie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dental hygienists(p<0.001).

Conclusions :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dental hygienists was better when they 

had a better resilience, and that resilience made a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clinical dental hygie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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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치과 의료기관의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의 생산성을 향

상시키고 업무의 능률과 조직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치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 인력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로서 이중에

서도 치과위생사는 환자진료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

을 하는 전문 인력이다.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치과 처치, 치과진료협

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직 관리자의 동반자이며 협력

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되고 있으나1), 열악한 근무환경 

및 보상,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조직몰입도가 낮고 이

직률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치과 진료실에서는 환자들의 다

양한 요구와 전문성이 필요한 높은 집중도를 요구 받게 됨에 

따라, 진료의 상황에 맞게 감정을 표출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따라서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감정 통제

를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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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환경을 통제하고 자신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능력인 회복탄력성은 

치과위생사가 갖추어야 할 정신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회복

탄력성(resilience)이란 스트레스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외

적 및 내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극복하는 정신력이며2,3)
,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매우 역동적이어서 다양한 환경 요인들

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4)
.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복탄력성을 적용한 국내 연구로는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5)
, 사회복지사6)와 유아교육기관 교사들7)을 대상

으로 한 회복탄력성과 조직몰입에 대한 요인 등이 연구되어

왔으며, 회복탄력성과 조직몰입은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음

을 밝히고 있다. 그 밖에도 카지노 종사자8)
, 청소년들에 관한

연구9,10)
 에서 회복탄력성이 조직몰입에 중요한 영향 요인임

을 밝히고 있으며, 회복탄력성은 고된 업무 환경 속에서도 

조직에 대해 애착을 갖게 하고 조직몰입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 자신이 속한 조직에 얼마만큼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하며,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나 

애착심으로 표현된다11)
. 또한 본인이 속한 조직에 대한 태도

로서,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하는 몰입의 상대적 정도를 의미

하며 얼마나 일체감을 가지고 조직의 일에 몰두하는지를 나

타낸다12)
. 조직몰입은 조직의 목표에 대한 신뢰 및 애착의 

정서적 몰입과, 조직의 구성원으로 지속적으로 남아 있으려

는 의무감과 욕구 등의 계속적 몰입,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헌신과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감의 규범적 몰입 등 세가

지 측면으로 정의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로 직무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조직몰입간

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도에 

긍정적인 효과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13)
. 또한 

근로생활의 질이 높을수록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치과위생사의 전문 직업성 및 조직몰입도와 이직의

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14,15)
. 그동안 치위생 분야에서는 조

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회복탄력성

과 조직몰입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회복탄력성 수준을 측정

하고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치과 임상현장의 제도

적인 개선과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5월 2일부터 2014년 6월 5일까지 공동개

원형 치과의원(치과병원),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임상치과위

생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 수도권 지역의 치

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편의추출방법으로 선정하였고, 직접방

문 및 우편을 이용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하여 설명

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기 기입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

하게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350부 중 335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응답이 부적절하여 분석에 사용될 수 없는 12부를 제외

한 323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척도는 신 등10)이 개발한 

27문항의 설문지 도구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항목은 

회복탄력성의 9가지 특성을 3개의 상위 유형에 포함되는 것

으로 간주하여, 통제성요인에는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

동통제력 유형을, 긍정성요인에는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

관성을 사회성요인에는 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능

력을 포함시켰다. 9개 하위 영역으로 각각 3문항씩 구성된 

총 2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마다 ‘매우 그렇다’에는 5점,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5점 리커트(Likert)척도를 사용

하였다. 결과 처리 시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채점을 한 

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몰입을 측정하는 도구는 임16)

이 개발하고 구17)가 수정 보완한 조직몰입 측정도구의 설문

내용을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23개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정서적 몰입(8문항), 규범적 몰입(8문

항), 지속적 몰입(8문항) 등으로 구성된 총 23문항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5점 리커트(Likert)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

마다 ‘매우 그렇다’가 5점, ‘매우 그렇지 않다’가 1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회복탄력성 .870, 조직

몰입 .836으로 비교적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전산 부호화하여 SPSS 12.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요인별 특성에 따른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회복탄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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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haracteristics N %

20-25 yrs 108 33.4

Age 26-30 yrs 121 37.5

Above 30 yrs 94 29.1

Martial status Single 259 80.2

Married 64 19.8

Dental clinic 233 72.1

Dental institutions size Dental hospital 90 27.9

Less 1 yrs 60 18.6

2-3yrs 68 21.1

Career 4-5yrs 63 19.5

6-9yrs 86 26.6

Over 10 yrs 46 14.2

5 days/week 220 68.1

Working days 6 days/week 69 21.4

Etc 34 10.5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23)
Division Characteristics  Mean±SD

Control

Causal analysis 3.66±0.03

Emotional control 3.30±0.03

Impulse control 3.36±0.03

Total 3.44±0.03

Positivity

Thank 3.88±0.04

Life satisfaction 3.32±0.04

Optimism 3.73±0.04

Total 3.64±0.04

Sociality

Relationship 4.09±0.04

Communicative commitment 3.29±0.04

Empathy 3.66±0.11

Total 3.68±0.06

Table 2. The resilience level

Division Mean±SD
Affective commitment 3.20±0.03

Normative commitment 2.83±0.02

Continuance commitment 3.10±0.02

Total 3.04±0.02

Table 3. The commitment level

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

하였다. 그리고 회복탄력성과 조직몰입간의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

자의 연령은 20-25세가 108명(33.4%), 26-30세 미만은 121명

(37.5%), 30세 이상은 94명(29.1%)이었다. 결혼여부는 미혼 

259명(80.2%), 기혼 64명(19.8%)이었고, 의료기관 규모는 치

과의원이 233명(72.1%), 치과병원이 90명(27.9%)이었다. 근

무경력은 1년 미만이 60명(18.6%), 2-3년 68명(21.1%), 4-5년

은 63명(19.5%), 6-9년 86명(26.6%), 10년 이상은 46명(14.2%)

이었다. 근무일수는 주 5일 220명(68.1%), 주 6일 69명

(21.4%), 기타 34명(10.5%)이었다.

2. 회복탄력성, 조직몰입 수준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수준의 하위영역은 <Table 2, 3>과 

같다. 1점에서 5점으로 분석한 결과 통제성에서는 원인분석

력이 3.66점으로 가장 높았고, 충동통제력 3.36점, 감정통제

력 3.30점 순으로 조사되었고, 긍정성에서는 감사하기가 3.88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낙관성 3.73점, 생활 만족도 3.32점 

순이었다. 사회성에서는 관계성이 4.0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공감능력 3.66점, 커뮤니케이션 능력 3.29점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 수준은 정서적 몰입이 3.20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속적 몰입 3.10점, 규범적 몰입이 2.83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제성요인에서는 연령에 따라 30세 이상에서 가장 높

았고, 26-30세 미만, 20-25세 순으로 조사되어 통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결혼여부는 기혼

이 높고, 미혼이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치과의료기관 규모에서는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근무경력에 따라 10년 이상에서 가장 높았으

며, 6-9년, 4-5년, 2-3년, 1년 미만 순으로 근무 기간이 짧을수

록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높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주간 근무일수는 기타 시간제 근무 등이 가장 높았

고, 주 5일, 주 6일 순으로 조사되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긍정성요인에서는 연령별, 결혼 여부, 치과의료 기

관 규모, 근무일수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근무경력에

서만 10년 이상이 가장 높았고, 1년 미만, 6-9년, 4-5년, 2-3년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사회성에서는 

연령, 결혼 여부, 치과의료기관 규모, 근무경력, 근무일수 등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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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ontrol
(Mean±SD)

t or F
(p)

Positivity
(Mean±SD)

t or F
(p)

Sociality
(Mean±SD)

t or 
F/p

20-25 yrs 3.29±0.49

11.896***

3.63±0.57

0.802

3.62±0.59

2.265Age 26-30 yrs 3.45±0.41 3.61±0.50 3.80±1.09

Above 30 yrs 3.60±0.46 3.70±0.60 3.59±0.47

Total 3.45±0.45 3.65±0.56 3.67±0.72

Martial status Single 3.39±0.43
 4.135* 3.61±0.52

3.379
3.68±0.86

0.356
Married 3.65±0.53 3.78±0.65 3.69±0.49

Total 3.52±0.48
 0.005

3.70±0.59
1.763

3.69±0.68
0.065

Dental Dental clinic 3.43±0.47 3.62±0.54 3.69±0.88

institutions size Dental hospital 3.48±0.46

 4.901***

3.71±0.60

4.135**

3.65±0.53

0.564

Total 3.46±0.47 3.67±0.57 3.67±0.71

Less 1 yrs 3.27±0.52 3.77±0.56 3.58±0.47

2-3 yrs 3.36±0.43 3.50±0.53 3.74±0.67

Career 4-5 yrs 3.46±0.39 3.52±0.55 3.75±1.46

6-9 yrs 3.52±0.43 3.65±0.51 3.69±0.43

Over 10 yrs 3.61±0.52 3.83±0.59 3.60±0.51

Total 3.44±0.46

 4.369*

3.65±0.55

0.600

3.67±0.71

0.092
5 day/week 3.45±0.45 3.66±0.55 3.69±0.90

Working days 6 day/week 3.32±0.49 3.58±0.53 3.64±0.54

Etc 3.60±0.46 3.67±0.61 3.68±0.42

Total 3.46±0.47 3.64±0.56 3.67±0.62
*p<.05, **p<.01, ***p<.001

Table 4. Resilience differ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Affective

commitment
(Mean±SD)

t or 
F(p)

Normative
commitment
(Mean±SD)

t or 
F(p)

Continuance
commitment
(Mean±SD)

t or 
F(p)

20-25 yrs 3.18±0.56

5.281*

3.20±0.61

1.384

2.83±0.44

2.644Age 26-30 yrs 3.10±0.65 2.87±0.39 3.13±0.40

Above 30 yrs 3.37±0.59 2.78±0.49 3.03±0.43

Martial status Single 3.15±0.60
0.167

2.81±0.43
0.373

3.07±0.41
1.607

Married 3.42±0.65 2.93±0.46 3.20±0.37

Dental
institutions size

Dental clinic 3.17±0.61
0.439

2.82±0.44
0.040

3.09±0.39
1.395

 dental hospital 3.29±0.62 2.85±0.44 3.12±0.44

Less 1 year 3.31±0.56

5.037**

2.90±0.47

1.103

3.20±0.42

2.724*

2-3 year 3.04±0.52 2.78±0.41 3.01±0.43

Career 4-5year 3.03±0.72 2.76±0.46 3.02±0.37

6-9 year 3.27±0.61 2.85±0.42 3.12±0.39

Over 10 year 3.43±0.56 2.87±0.47 3.16±0.39

5 day/week 3.25±0.59

2.006

2.87±0.43

3.245*

3.13±0.39

2.690Working days 6 day/week 3.08±0.66 2.72±0.46 3.00±0.41

Etc 3.20±0.69 2.83±0.47 3.08±0.49
*p<.05, **p<.01

Table 5. Commitment differ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정서적 몰입에서는 연령에 따라 3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고, 20-25세, 26-30세 미만 순으로 조사되어 통계적으로

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근무경력에 따라 10년 이상

에서 가장 높았으며, 1년 미만, 6-9년, 2-3년, 4-5년 순으로 

나타났고, 높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결혼 여부와 

치과의료기관 규모, 근무일수 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다. 규범적 몰입에서는 근무일수에서 주 5일 근무가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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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lience(p) Commitment(p)
Resilience 1.00

Commitment     .375*** 1.00
***p<.001

Table 6. Correlation between resilience and commitment

고, 기타, 주 6일 순으로 조사 되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5), 연령, 결혼 여부, 근무경력 및 치과의료기관 규모에

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속적 몰입은 근무경력에 따라 

1년 미만에서 가장 높았으며, 10년 이상, 6-9년, 4-5년, 2-3년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연령, 결혼 

여부, 치과의료기관 규모, 근무일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5.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과 조직몰입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과 조직몰입과의 상관관계는 

<Table 6>과 같다. 회복탄력성과 조직몰입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1).

총괄 및 고안

개인이 스스로 환경을 통제하고 조직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인 회복

탄력성은 고된 업무 환경 속에서도 조직에 대해 애착심을 

갖게 하고 조직몰입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치과 의료기관 환경의 대내외적인 변화와 경영 합리화 등 

복합적인 상황들이 작용하여 치과위생사들의 스트레스가 증

가하고, 환자와 직접 대면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

정에서 자신의 실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기 어려운 실정으

로 인해 조직몰입 수준은 낮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정신적으로 성

숙해가는 회복탄력성과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려는 

강한 신념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헌신하며 조직에 남아 있

으려는 애착심의 정도를 의미하는 조직몰입의 관계를 파악하

여 치과위생사들의 조직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임상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 수준을 조사한 

결과 통제성요인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신중하게 여

러 가지 해결 방안을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는 노력’과 ‘대부분

의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한다고 생각’하는 원인분

석력이 3.66점으로 가장 높았고, 충동통제력, 감정통제력 순

으로 나타났다. 긍정성요인에서는 감사하기가 3.88점으로 가

장 높았으며, 낙관성, 생활 만족도 순이었다. 사회성요인에서

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친구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등의 관계성이 4.0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공감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순으로 나타났으며, 김18)의 연

구결과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사회성요인에서 관계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어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조직몰입 수준은 정서적 몰입이 3.20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속적 몰입 3.10점, 규범적 몰입이 2.83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차19)의 연구에서도 정서적 몰입

이 3.34로 가장 높았고, 지속적·규범적 몰입 순으로 조사되

어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20)의 연구에서는 조직몰

입 수준은 지속적 몰입이 3.36으로 가장 높았고 정서적 몰입

과 규범적 몰입 순으로 보고되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이 부산, 경남지역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수도권 치과위생

사를 대상으로 조사되어 지역에 따른 치과위생사들의 성향, 

근무환경 등이 다르므로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통제성요인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미혼보다 기혼이 높게 나타

났다. 결혼여부, 근무경력, 주간 근무 일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긍정성요인은 근무경력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김18)의 연구에서도 통제성에서 연

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권과 이21)의 연구에서도 연령

이 높은 교사 집단에서 높은 통제력을 보였고, 기혼자일수록,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높은 통제력을 보였으며, 본 연구와 유

사하게 나타났다. 사회성요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따라 대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으며,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관계’ 등 

사회성요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성격과 개인적인 

성향과 더 밀접한 영향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서

적 몰입요인은 연령과 근무경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결혼 여부와 치과의료기관의 규모, 근무일수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최22)의 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이 높고,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김5)도 

연령, 근무경력, 학력, 직급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김 등23)

의 연구에서도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정서적 몰입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치과위생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성향의 환자들을 

대면할 때 특정한 감정 상태를 보이도록 하는 감정억제요구가 

있을 경우 연령이 높고, 근무경력이 많은 치과위생사가 감정 

조절과 환자 대처능력이 능숙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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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규범적 몰입요인은 근무일수에서 주 5일 근무가 높았으

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최근 주 5일 근무제 등의 도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김18)의 연구에서도 수도권 치과

위생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주당 근무일은 5일 이하 

62.9%, 6일 이상 37.1%로 보고되었다.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1주일에 40시간을 초

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7조)’는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

력해야하며, 향후 시간제 근무 등의 탄력적인 근무시간 제도

를 도입하여 규범적몰입 요인을 높일 수 있도록 근무시간 및 

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지속적 몰입요인은 근무경력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1년 미만에서 가장 높았고, 10년 이상, 6-9년, 4-5년, 2-3년 

순으로 조사되었다. 고24)와 홍25)
,과 김5)의 연구에서는 간호

사, 병원 종사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조직몰입이 증가하였

다는 보고와 다르게 조사되었다. 이처럼 치과 의료기관에서 

1년 미만의 경력에서 지속적 몰입수준이 높게 나타난 이유로

는 치위생과를 졸업하고 치과위생사로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로 열정이 충만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의

욕이 높아 1년 미만의 경력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 치과 구성원의 조직몰입 향상은 치과병원의 발전

과 생산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치과 경영자

는 치과 구성원들의 근무조건 및 복지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치과위생사의 전문적인 일들이 자신의 발전과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조직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고 헌신

할 수 있도록 애착심을 고취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2-3년 

의 근무 경력에서 조직 몰입이 가장 낮게 조사된 이유는 치과 

조직의 특성상 승진이나 직급에 대한 상승의 기대를 예측하

기 어렵고, 이직을 하더라도 업무가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근

무여건 및 복지제도가 좋은 곳을 찾아 쉽게 이직하는 요인으

로 판단되므로 근무경력과 능력에 알맞은 적절한 임금 체계 

및 인센티브(Insentive)제도 등을 도입하여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회복탄력성과 조직몰입관의 상관관계는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이 조

직몰입의 중요한 조직심리변수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등7)의 유아 교육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

다고 보고되었으며, 김26)은 회복탄력성과 조직몰입이 유의한 

정적상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조직몰입 

정도가 높다고 보고되어,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와 일치하

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이 높을

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치과위생사

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 현장의 제도적인 

개선 및 직무 환경요인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또한 예측이 가능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

를 만들어가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방안들이 제시되

어야 하며, 치과위생사는 자기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

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직업인으로서 

가치를 높이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그동안 치과위생사의 분야에서 다루어

지지 않았던 회복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설문 문항이 미흡하므로 표준화된 측정문항 개발이 요구된

다. 또한 연구대상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

어 전체 치과위생사들에게 일반화하기 어렵고,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제한된 설문문항 이외의 변수들을 측정할 수 없었

으며, 개인의 성격, 목표 등 세부적 요인들을 다루지 못한 

결과이므로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보

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회복탄력성과 조직몰입과의 관

계를 분석하여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조직의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필

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2014년 5월 2일부

터 2014년 6월 5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치과위생사 323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수준은 사회성요인의 하위영역에

서 관계성이 4.09로 가장 높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3.29로 가장 낮았다.

2. 대상자의 조직몰입 수준은 정서적 몰입이 3.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속적, 규범적 몰입 순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회복 탄력성은 연령

(p<.001), 결혼상태(p<.05), 근무경력(p<.001)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4.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정서적 조직몰입은 연령

(p<.05), 근무경력(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규범적 몰입은 근무일수(p<.05), 근무경력(p<.05)에 따

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5. 대상자의 회복탄력성과 조직몰입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

이 있었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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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회복탄

력성이 임상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을 높여주는 데 기여하는 

만큼 치과 의료기관 경영자는 치과위생사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임상 현장의 제도적인 개선 및 직무 환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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